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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 신중훈 교수 1주기 추모행사 – 추모사

(2017. 9. 29, 기초과학동 E6-6, 1층)

안녕하십니까? KAIST 총장 신성철 입니다.

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안타깝게 우리와 이별해야 했던 신중훈 교수님을 

기억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

지난 1년간 엄청난 충격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의연하게 견뎌 오신 아내 

홍영은 여사, 딸 규리 양, 아들 홍규 군, 아버지 신평재 회장님 그리고 가족 

친지 분들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

또한, 많은 선 ‧ 후배 동료들과 후학들이 변함없이 신 교수님을 기억하고 

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

1년 전, 비운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인생무상을 느끼면서 비통해 했습니다. 

KAIST 총장으로 부임하여 캠퍼스를 오가면서 문득 신 교수가 남긴 빈자리를 

맞이할 때면 다시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.

제가 기억하는 신 교수는 KAIST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교수였고 천부적인 

재능에 더해 집중력과 집념이 뛰어난 연구자였습니다. 제자들에게 학문적으로는 

매우 철저하고 엄한 스승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

참 교육자였습니다. 또한, 창의적이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신 교수였기 때문에 

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과학, 특히 나노과학분야를 이끌어갈 탁월한 

과학자로 기대하고 주목했습니다.

신 교수는 통상의 과학자나 이공계 교수와는 달랐습니다. 다양한 분야에 

폭넓은 관심과 능력을 가진 교수였습니다. 그중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

뛰어난 영작 능력이었습니다.

15년 전, 신 교수에게 대덕에서 개최된 국제학회 좌담회의 리포터를 부탁한 

적이 있습니다. 90분간 한・영 이중언어로 진행된 대담 내용을 즉석에서 

완벽하고 수려한 문장으로 노트북에 정리하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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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교수는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했습니다. 하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

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 젊은 교수들이 

구루(Guru)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좌중의 대화를 잘 이끌어 갔고, 학과 

선・후배 교수들 간에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.

이러한 신 교수님의 인간됨과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모습은 아버님 

신평재 회장님의 철저한 교육철학과 훌륭한 가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

생각합니다.

KAIST에 대한 큰 사랑, 열정, 학문과 연구 역량, 국제 감각, 리더십 등을 모두 

겸비한 신 교수를 볼 때면 탁월한 인재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KAIST가 

세계적인 대학인 ‘World-Class University’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인 

‘World-Leading University’로 나아가는데 국제 감각을 가진 훌륭한 인재들이 

많이 필요한 현 시점에 신 교수의 부재는 굉장히 아쉽습니다.

지난 4월 홍영은 여사와 아버님께서 학교에 큰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. 홍 여사님과 

가족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, 신 교수님의 큰 뜻을 이어갈 후학들을 

양성하기 위해 KAIST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는 우리의 과학기술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

후학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멋진 세상, 故 신중훈 

교수님이 꿈꾸던 세상을 기억합니다.

이 시대의 대표적인 젊은 과학자이자 연구자, 믿음직한 남편이었고 또 한없이 

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었던 신 교수님께서 남기고 떠난 꿈과 소망을 이 

자리에 함께 한 우리가 변함없이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.

짧은 생을 살다가 유명을 달리한 신 교수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두 

가지의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.

첫 번째는, ‘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’입니다. 신 교수는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

혼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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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하나는, ‘이타주의적인 삶의 자세’입니다. 아무리 바빠도 타인의 부탁을 

거절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. 학과나 학교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던 그의 

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. 학교 중요문서의 번역 작업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. 

신 교수도 굉장히 바쁜 시점이었지만 제 부탁을 마다하지 않고 밤새 번역을 

하여 학교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고마웠던 기억이 

납니다.

‘화향백리(花香百里), 인향만리(人香萬里),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

향기는 만리를 넘는다’는 말이 있습니다. 신 교수의 ‘최선을 추구하는 삶’과 

‘이타주의 삶의 정신’은 우리 뇌리에 오래 남아 삶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신 교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상을 밝혀 갈 수 있도록 항상 

지켜봐 주시고 또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.

故 신중훈 교수님의 1주기를 추모하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편히 

영면하시기를 기도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7. 9. 29

KAIST 총장 신 성 철


